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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술'을 '돈 되는 강한 특허'로 업그레이드 한다

- 특허청,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MOU 체결 -

특허청(청장 성윤모)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이병권)은 2018.2.1.(목)

오후 3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양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 기반의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12년부터 특허청의 특허전략 지원(IP-R&D)

사업에 참여하여 50개 연구 과제에서 130여건의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한 바 있다. 이렇게 확보한 특허를 활용하여 17건에 이르는 과제가

기술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이며 특허전략 지원 이후 한국과학

기술연구원의 기술료수입은 ’11년 27억에서 ’17년 75억으로 크게 증가

해왔다.

* 우리나라 최초 과학기술 연구소(’66년 설립)로 ’16년 과기분야 25개 출연연 예산

(4조 7,969억원) 중 6.3%(3,046억원)를 차지하는 과학기술 R&D의 대표적 기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개발의 혁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우수 기술’과 ‘돈 되는 강한 특허’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연구 중인 분야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우수 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이미 보유한 특허도 심층 분석하여 특허 보강, 기술이전

수요처 발굴 및 포기 전략 제시 등과 같이 맞춤형 관리․활용 전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자체적으로도 강한 특허를 창출·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상호 협의하여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특허청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특허 기반

연구개발 방법론과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

과학기술연구원은 특허청 심사관에게 최신 과학기술 정보를 전달하고

기술 자문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기획․수행․평가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연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대학․공공연에

특허-연구개발 연계전략을 확산하여 혁신성장의 기초인 핵심․원천특허를

선점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학기술

연구원이 추구하는 도전․혁신․사회문제해결형 연구성과가 강한 특허

창출․활용으로 연결되어 국가 혁신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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